제목: 가족 여행

글쓴이: 이혜진 (***`17세, 미국에서 출생하여 17년간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받음. 오는 가을에 버클리 대학으로 진학 예정인 12학년 여학생임`***)

나는 푸른 바닷가를 바라보며 옛 추억을 그리워한다. 나의 발이 모래를 밟으며 한걸음, 한걸음씩 나는 나의 어릴 때의 추억을 기억한다. 파란 물결 속의 한 사진이 떠오른다. 파아란 하늘 밑에 나란히 서 있는 나의 가족, 지금 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만 진다.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 안면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추억들은 나의 가족 여행들이었다.

뜨거운 햇빛 밑에 함께 앉은 우리 할머니, 고모 할머니, 고모 할아버지, 고모와 삼촌, 차가운 수박을 맛있게 드시며 저와 제 사촌 언니와 오빠가 모래 배구를 하는 것을 바라보셨다. 얼굴이 따끔 따끔해지면서도 몇 시간동안 계속 놀았다. 오직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다. 처음으로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을 만나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이모, 고모, 삼촌과 할머니라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뻤다. 그 때 생각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나 먼 친척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상이 달라보이면서 세상이 평화로운 것을 느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나에게 넓은 생각을 줬다. 친척이란 서로 잘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뿐 만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이야기 등 서로 알게되는 관계일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면도에서 나는 많은 경험을 했었다. 처음으로 살아 있는 낚지를 매운 고추장에 먹었고 처음으로 시골 집에서 모기장 안에서 잤다.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고기 등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들은 한국 TV에서만 봤지만 직접 경험을 했을 때 나의 자신과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 순간, 한 순간의 중요성 그리고 추억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가족이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픈 일들을 같이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가족이 중요성은 가족 여행 등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진을 통해 추억을 기억할 수도 있다. 사진은 세월이 지나면 지워질 수도 있지만 추억은 나의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가득 남길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해가 바닷가  위에 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 가족 여행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일의 새로운 햇빛을 기다리며 다음 가족 여행을 간절히 기다린다.
여태까지 10년 넘게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년 있는 백일장을 기다리며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배우고 글을 이 대회를 통해서 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가 처음으로 이 대회를 참석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와 지금도 똑같이 이 대회에 와서 가족 소풍 등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꼭 나중에 결혼해서 예쁜 아이들을 나서 학부모 백일장에도 참석하겠습니다. 그 때 저의 아이들도 제가 즐겼던 이 대회를 참석하게 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할 것입니다. 그 때 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